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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쁨代新聞發達五十年史(1949 ~ 2000) 

李 흙 
중국 광파학원 교수 

1949년 중국공산당이 새 중국을 건립한 이래， 중국의 신문업은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 중국 공산당의 전국적 위세로 인해， 공산당신문 선전체계는 새 중국의 

신문업의 주체역량으로 되었다. 아울러 신문은 중국 공산당의 신문방송업 중에서 

줄곧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였고， 중국공산당의 신문방송 선전의 주요한 도구였 

다. 

신문 자체의 처1제 발전의 궤적으로써 새 중국 50년간의 신문발전 진행과정을 

구분해 본다면， 1949년부터 2000년까지의 50년간→ 당대 중국의 신문을 대체로 

3개의 발전단계로 나눌 수 었다. 그 3개의 발전단계는 각각 중국공산당 신문제 

계의 확립사기(1949. 10~1956. 5); 중국공산당 신문체계의 ‘좌경’ 정치화 시 

기(1956. 6~ 1976. 10); 중국공산당 신문체계의 ‘2원화’시기(1976. 1O ~2000) 

이다. 

1949년 10‘월부터 1956년 5월은 중국공산당 신문업의 첫 번째 발전단계이 

다。 이 단계에서 중국공산당 신문은 전국적인 선전주체도구로 되었고1 따라서 중 

국공산당 신문은 주도적인 매체로서 자리매김했다. 동시에 이 시기는 또 중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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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 신문이 전쟁 중의 군사무장투쟁과 적대계급과의 정치투쟁을 위한 선전매체 

로부터， 새로운 시기의 평회와 경제건설을 위한 국가조직사업을 위한 선전때체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 중국신문의 주요발전내용 중의 하나는， 예전에 전국의 각 해방구에 무 

질서하게 분산되어 있던 신문들을 중엠中央)， 성시(省市)， 지구(地區) 등 3등급 

의 수직적인 구조에 따라 조직적이고 통일된 중공신문제계로 발전시켰디는 것이 

다. 이 새로운 체계가 형성되는 가운데서， 예천의 중공중앙회북국t中共中央華北 

局) 기관지였던 《인민일보(人民日報)P는 전국 최고급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회 기관지로 되었고， 기타 해방구의 중공기관지들도 각 성， 직할시의 당위원회 

(黨委) 기관지로 되었으며， 그 이전에 당 기관지가 없었던 지구와 성(省)들에서 

도 잇따라 당 기관지들을 창간하였다. 그리하여 중공중앙기관지， 성 · 직할시 당 

위원회 기관지， 지구 당위원회 기관지로 된 3등급의 구조적이고 전국적인 당기관 

지 체계가 형성되었다. 

중국신문 주요 발전내용의 두 번째는 중ó}급(中央微)의 여러 종류의 군중단체 

신문이 창간된 것이다. 로동자신문의 최고급 신문이며 전국 총공회의 기관지인 

《로동자일보(工人日報)P ， 청년신문 즉 중국신민주주의 청년단 기관지인 〈중 

국청년보(中國춤年報)P ， 소년틀을 상대로 한 〈중국소년보(中國少年超)P ， 

부녀들을 상대로 한 《중국부녀보(中國歸女報)p ， 중쏘우호협회총회에서 주관 

하는 《중쏘우호보(中蘇友好報)p 등등의 신문들이 연이어 창간되었다. 이러한 

신문들도 군중단체조직 공산당위원회의 심사릅 받았으며， 각각 여러 계층의 독자 

를 위하여 발행되었고， 군중단체 신문 역시 중앙 · 성과 시 · 지구 등 3등급의 수 

직적 신문체계를 이루었다. 

전국 신문발전의 세 번째 주요내용은， 영향력 있는 몇 개의 주요 민주당파신문 

들을 창간， 인수한 것이다. 그 중 비교적 유명한 것은 중국민주동맹 중앙기관지 

《광명일보P ， 지식인들을 주요독자로 하는 상해의 〈문회보(文輝報)p ， 독자경 

영신문이며 상업금융뉴스와 국제뉴스를 주로 다룬 《대공보(大公報)p 등이다. 

전국 신문발전의 네 번째 주요내용온， 중앙정부 각 부서에서 창간을 주최히는 

전문신문을 창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중앙인민정부 철도부에서 장간 주최한 《인 

민철도보(人民鐵道報)p ， 중앙인민정부 위생부에서 창간 주최한 《건강보〉 등 

이며， 이러한 신문들은 전문신문 체계를 이루었다. 

이외， 소수민족자치구， 각급 중국공산당 당위원회에서 창간한 일련의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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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의 신문， 예를 들면 〈내몽골일보/>(몽골어)， <{연변일보/>(조선어)， <{선강 

일보/>(위글어， 하사크어， 몽골어)， <{서장일보/>(티뱃어) 등이다. 

이렇게 하여， 새 중국 신문발전의 제1단계에서 중국공산당은 당기관지를 핵섬 

으로 하고 각종 군중， 당， 단조직 신문과 전문신문， 민주당파 신문을 보충으로 하 

는 신형의 신문 꾼체(群體)를 이루었다. 이러한 신문 군체는 “3등급 수직구조와， 

통일관리”하는 형식으로 존재하며， 당을 핵심으로 한 소유제의 “일체화” 경영색 

채를 띠었고， “계획통일”이라는 여론선전 특정을 나타냈다. 

1956년 6월부터 1976년 10월까지는 중국공산당 선문의 제2발전단계이다. 

이 단계의 주요한 특정은 중국공산당 선문체계가 제1단계에서의 국가경제 건섣 

과 문화교육의 선전수단의 기능에서， 당내와 국내 정치노선 투쟁을 위한 권력수 

단으로 탈바꿈하였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신문매체는 중공의 “좌경”정치노선 아 

래에서 체제상으로 독재전제적 색채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그 후기의 10년 “문화 

대혁명”운동 중에서 파시즘 독재선전 성질의 여론도구의 성격을 짙게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 20년의 발전기간에 중국공산당 선문은 네 차례의 중대한 정치운동을 겪었 

다. 그것은 1957년의 “반우파”투쟁， 1958년에 시작한 “대약진”운동， 1962년에 

시작한 문예비판운동과 1966년에 시작하여 10년간이나 지속되었던 “무산계급 문 

화대혁명”이다. 이러한 정치운동의 여론선전 붐 속에서 중국공산당 신문은 체제 

성의 결함을 확연히 드러내게 되었고， 중국의 현대화 건설과 인민대중의 정치， 

경제생활에 거대한 손실을 안겨주었다. 

1957년 6월에 시작한 “반우파”투쟁은 중국공산당이 신문을 이용하여 전개한 

한 차려1의 대규모 정치운동이다. 이 운동이 시작되자 중공은 주동적으로 신문을 

통하여 광대한 군중과 당 외 민주인λh 지식인들이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대하여 

비평과 수정을 가하는 것을 고무하였으나， 그 후 당내， 당외로부터의 비평적인 

의견들이 속출하자， 공연히 중국공산당에 대하여 선의적인 건설적 의견을 한 민 

주인사와 청년지식인들을 반혁명으로 내몰아 “우파분자”라고 하면서 전국적인 반 

우파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압박 받고 비방 받 

는 계급으로 전락하게 하였고， 따라서 중공의 모든 선문과 당 간행물틀은 일제히 

ÀJ급의 착오적인 명령을 집행하여， 조국을 열애(熱愛)하고 중국공산당을 열애하 

는 수많은 지식인들을 사회 밑바닥으로 몰아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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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의 “반우파”투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되어， 중국공산당 신문은 또 착오적 

인 노선의 지도 아래에서，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화 운동의 바람을 일으켰다. 

소위 “대약진운동”은 농공업생산의 객관적 법칙을 위반하고， 인간의 주관적 능동 

성을 편면적으로 강조하여 농공업 생산활동에 있어서 “많이， 빨리 하는 것”을 강 

조하여， 고속도 발전을 추구했던 착오적인 운동이다. 당시 중국공산당 신문은 통 

일적이고 압도적인 여론의 목소리로 전국에 “대약진운동”을 일으킬 것을 선동하 

였다. 결과 1960년의 자연재해시， 전국에서는 기아로 죽은 사람이 3천여 만명에 

달하였고1 엄중한 사회비극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 신문은 허풍 

과 가짜 보도를 고무 격려하였던바 사회비극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밀어버릴 수 

없는 엄중한 책임을 졌다. 

“대약진”의 비극이 끝난 후 중국공산당 신문은 결코 “좌경”의 착오적인 지도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다만 사엽의 중점을 농공업생산 영역에서 문화의식 

형태영역으로 옮기였다. 1962년， 중국공산당 주석 모택동은 중공제8기 10중전회 

에서 “계급투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리면서， 의식형태 영역에 

서의 계급투쟁을 진일보 전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신문 선전에 있어서 

대규모로 의식형태에 대한 비판운동이 전개되었다. 

철학， 경제학， 역사학에 대한 “좌경”비판은 저병한 철학자 양헌진， 경제학자 

손치방， 역사학자 전백찬 · 오함 등에 대한 주된 비판이다. 이러한 일방적으로 볼 

이붙이는 식의 여론비판은 그 영역의 학술연구에 대하여 엄중한 타격을 안겨주었 

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비판은 문예 예술면에 대한 비판들이다. 

비판의 대상은 장편소설 <류지단>， 영화 <북국강남>， 희곡 <이혜l한과 역사극 

<해서의 파직>이었는데， 특히 오함이 편곡한 희곡 <해서의 파직>에 대한 비판은 

저명한 신문사건이었으며， 그 후 10년 문화대혁명의 정치적 도화선으로 되기도 

했다. 

10년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 신문업은 이 한 차례의 정치적 운동 가운데서 

큰 “역할”을 하였는바 중국 문화대혁명 중의 개개의 주요사건과 발전단계가 모 

두 그 시기의 신문 선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신문언론 

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문화대혁명에서의 “문화”색채는 없었을 것이다. 

문화대혁명 중에서의 중국공산당의 신문은 그 표현양상에 따라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 3단계로는， 문화대혁명 초기의 신문선전 “점회{，면火)"시기， 문 

화대혁명 중기의 “문화 대비판” 시기， 문화대혁명 후기의 “우경 번안풍 반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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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이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폭발은 적어도 그 형식상에서 볼 때， 당시 신문지상에서 

“중뒤重頭)"이론을 비판하는 문장들로부터 “점화” 발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점화”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편은 1965년 11월 10일， 모택동 부인인 

강청， 상해시 위원회의 두 “좌파” 사상가 장춘교， 요문원이 상해 《문회보〉에 

발표한 “신편 역사극 <해서의 파직>을 논함”이다. 이 문장으로 하여 원래 팽진 

을 중심으로 하였던 중공중앙 ‘문화혁명소조’는 강생， 강청， 요문원， 진백달 등 유 

명한 ‘좌파’인물들로 된 문화혁명 지도소조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상 

술한 이 문장을 문화 대혁명의 도화선이라고 한다. 이외， 다른 일련의 “점화”문 

장으로는 1966년 5월 9일 《해방군보》에 발표한 강청(高뼈라고 서명함)의 문 

장 <반당복회주의(反黨復會主義)에 대하여 비판하자>와 <광명일보>에 발표한 

<눈을 바로 뜨고， 진짜와 가0\}를 구분하자>， <{::해방군보〉와 《광명일보〉에 

동시에 발표한 “등괄의 ‘연산야화’는 반당 사회주의의 겸은 글이다”라는 제목의 

문장 등이다. 이러한 비판 글들은 북경시 위원회 개편 전야에 발표되어 여론으로 

형성되었고 따라서 원래의 북경시 주요한 지도지들을 파직케 하였다. 또 다른 일 

련의 “점화”문장들은 1966년 6월 1 일 진백달이 집필하고 모택동이 심의 통과하 

여 중국공산당 제1 기관지 《인민일보〉에 발표된 사론 ‘모든 우귀사신(牛鬼뾰 

神)을 소탕하자’는 문장과 그 이튿날 발표된 ‘북경대학 일곱 명 동지(同志)의 대 

자보가 하나의 큰 음모를 밝힌다’， 그리고 중앙문화혁명소조가 인민일보 논설위원 

의 이름으로 발표한 사섣 ‘북경대학의 한 장의 대자보를 환호한다’라는 문장이다. 

최고지도자층에서 발표한 이러한 혁명점화 논조들은 전국적으로 강렬한 반응을 

일으켜， 각지의 ‘조반패造反派)’들을 부추겼으며， 무산계급의 문화대혁명이 중국 

땅에서 전면적으로 확산하게 하였다. 

신문에 발표된 “점화”논조들이 전국적으로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것 외에도， 문 

화대혁명 시기의 신문선전으로 하여 중국에는 전에 없었던 모택동 주석에 대한 

개인숭배의 불결이 범람하게 되었고， 아울러 그 시기 신문 편집분야의 발전에도 

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쓴 것이다. 

이 시기의 개인숭배 선전운동에 있어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첫째 수법은 바 

로 매일의 신문 헤드라인에 모택동 어록을 섣는 것이며， 동시에 신문에 실린 모 

든 문장이나 뉴스보도 중 일단 모택동 어록이 았으면 짙은 검은색 글자로 표시 

하여 모택동에 대한 존경과 숭상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편집 배열형식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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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색의 “문화대혁명” 어록신문 형식을 형성하였다. 다른 하나의 수법은， 신 

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모택동 주석의 큰 폭 사진을 실은 것인데， 후에는 

신문의 한폭을 거의 다 차지히는 대형 사진을 싣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동 

시에 모 주석에 관한 뉴스보도는 늘 붉은 색 큰 글자체로서 제목을 탈이주었다 

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수법은， ‘빨리， 제때에’ 모 주석의 언행활동에 대한 

보도를 함으로써， 모 주석은 전체 당과 인민의 위에 선 ‘위대하고 영명하고， 영광 

스럽고， 정확한’ 지도자임을 강조하였다. 

문화대혁멍 초기의 신문 선전활동의 하나의 특이한 점은-중ÓJ급의 권위 신문 

간행물 ‘2보1간(2報1刊)-두 개 신문과 하나의 간행물’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2보1 간’은 바로 중공중앙기관지 《인민일보.:?>， 해방군 총정치부 기관지 〈해방 

군보〉와 중공중앙기관간행불 〈홍기〉잡지를 가리킨다. ‘2보1 간’의 사섣들은 전 

국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또한 전국인민들로 하여금 일제히 행동하도록 지휘하는 

지휘봉이었다. 신문간행물이 전 사회적으로 일으킨 거대한 힘과 영향력은 다른 

어느 시기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문화대혁명 중기의 중국공산당 신문은 주로 “대비판”을 통한 선전과 선동형식 

을 취하여 전반 사회운동에 대하여 큰 영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대비판”사조는 

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o 1967년 4월1 일 〈홍기〉잡지 제5기에는 척본우 

의 <애국주의인가 아니면 매국주의인가→ 반동영화 ‘청궁의 밀새를 논함>이 발 

표되었고 뒤이어 전국의 신문틀이 모택동 주석의 정적 유소기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2죠가 일어났다. 또 1967년 8월 1 일 《홍기〉잡지에는 두 편의 사설을 실어 

“군내의 한줌도 안 되는 자본주의피를 몰아내자’고 호소했는바 전국적으로 군사 

기관들을 휩쓰는 사즈E가 일어났으며 각지에서는 무장투쟁과 ‘전면내전’의 위기 국 

면에 이르기까지 하였다.0 1967년 11월 6일 중앙 ‘2보1 간’ 편집부는 “ 10윌 사회 

주의혁명의 길을 따라 전진하자”는 문장으로 모택동의 “무산계급 전제정치 아래 

에서 계속 혁명한다”는 착오적인 이론을 선전하였다 그리고 1968년 10월 16일 

〈인민일보〉는 〈홍기〉잡지 제4기의 시절 “무산계급의 신선한 혈액을 흡수하 

자→ 정당사엽 중의 하나의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문장을 실어 유소기 동 

지에 대하여 모욕과 비방을 하고 비판을 가하였으며 그 후의 극좌적 노선을 위 

한 일련의 착오적인 이론기초를 마련하였다. 

신문의 이러한 “대비판” 문장틀을 제외하고 문화혁명 중기의 신문틀은 신문의 

“천헛(典型)"을 뽑는 방식으로 극좌적 착오노선을 선양하였다든 것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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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힌 “전형”들은 대디수가 가짜이고， 꾸며낸 것이며， 각 계급의 정치선전 목적을 

위하여 뽑은 것들이다. 문화대헥명 중기의 신문 “전형”으로 뽑힌 인물들은 이라 

하다. 산서성 대재 농촌정치노선투쟁의 “전형"， 1973년에 백지 시험지를 내서 

‘백지영웅’으로 된 요녕성의 장철생 “전형”과 사회 여러 분야의 소위 “정치노선 

투쟁” 수준을 갖춘 여러 부류의 “전형”업체들이었다. 문화혁명의 극좌파들은 이 

러한 “전형”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선전음 하였고 정치운동을 지도했던 것이다. 

문화대혁명 후기에 와서도 중국공산당의 신문들은 계속하여 극좌파들이 운영해 

나가고 있었으며 “대비판”과 신문“전형”을 뽑는 형식으로 그들의 권력을 다져 

나갔는1:l}， 극좌피틀과 주은래 총리， 등소평 부총리와의 정치투쟁과정 중에서 표 

현된다. 

1973년부터 모택동은 전당 전국적으로 “비림비공(批林批孔)"운동을 호소하였 

고， 신문에는 중공의 “극좌파”틀이 이 운동옹 빌려 정적 주은래를 공격하는 바람 

이 일었다. 그 결과 전당과 전국의 주요신문들에는 옛사람을 빌려 현대의 정적을 

비판하는 “은유문장”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러한 은유문장들은 “4인방” 

극좌파가 만들어낸 문화대혁명의 특수한 신문 문체로 되었으며 “4인방”이 정치 

적 음모를 꾸미고， 상대 적을 공격하는 비열한 무기로 되었다. 

그 외， 극좌파는 전국의 주요신문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이른바 “비림비공”의 정치투쟁을 진행하며 “전형”들을 선전하였다. 

예를 들면， 북경의 13살 된 1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편지와 일기， 하남성에 

서 중학생이 공부가 싫어 자살한 사건 “마진부 사건”， 상해 조선공장의 “풍경 

윤호” 사건 등등이다. 중국공산당 극좌파들은 또 4대 권위적 혁명 대비판 습작소 

조 “북경대학， 청화대학 대비판 소조"(양효‘梁效’라고 일컬음)， “상해시 위원회 

습작소조”， “문화부 습작소조” 및 “중앙당학교 습작소조”를 조직하고 장악하였다. 

이러한 소조들은 끊임없이 각종 필명으로 전국의 주요한 신문에 많은 정치문장과 

논설을 발표하여 전국인민의 사상과 여론을 통제하고 장악하였으며， 아울러 중국 

신문사상의 기이한 현상- “작은 신문은 큰 신문을 베끼고， 전국이 양효를 읽는 

다” 이 형성되었다. 

1974년 등소평은 중병을 앓고 있는 주은래 총리를 대선하여 총리업무를 보았 

으며 중국공산당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다. 등소평은 전국의 혼란한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엄중하게 파괴된 경제질서와 과학기술 질서를 바로잡는 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자리에 놓을 것을 제창하여 극좌파와 모택동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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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전국신문에는 “우경 번안풍을 격파하라”는 주제의 정치적 폭풍이 일었다. 

1976년 4월， 주은래 총리를 추도하며 “4인방”의 전제폭정에 반항하는 “천안문 

4.5 사건”이 탄압된 후 등소평도 총리직에서 파직 당하게 되었고， 급진적 극좌 

파들은 동년 10월 체포되기 전까지 줄곧 전국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1976년 10월에서 현재까지는 새 중국 신문사업 발전의 제3단계이며， 중국 

신문업이 버약적인 발전음 가져오고 새로운 형식으로의 변혁올 가져온 새로 

운 시가이다. 이 시기 신문업 발전의 주요한 특정은， 중국신문이 이전의 중국공 

산당 당 기관지， 당 간행물의 단일 지령형 기능에서 발전하여 다층 · 다방면의 

신문구조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며， 위에서 아래로 이르는 당의 각급 조직 지령을 

따르던 신문 부류와 시장의 자유경쟁 볍칙을 따른 “상업성 신문”의 두 부류 신 

문이 병존려는 국면이 나타난 것이다. 

중국 신문매체업은 제3발전단계에서 제도 자체와 기능의 변화에 따라 두 개의 

발전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 발전단계는 1976년 10윌 중국공산당이 극좌파 대표 “4인방”을 무너뜨린 

때로부터 1989년 6월의 “정치풍파”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도 중국공산당 

당 기관지를 핵심으로 하는 기관지틀이 전국 신문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저하고 

있었으며， 그 외 공회， 부녀연합회， 공청단 등 당의 허층조직 신문과 경제， 정치， 

문예， 교육， 과학기술류의 신문들이 큰 발전을 가져왔다. 이와 동시에 시장경쟁체 

제의 영향으로 대 · 중형 도시에 주로 나타났던 문화예술， 생활복지， 위생건강， 

체육문학， TV방송， 도시 석간 등 여러 부류의 신문들이 크게 궐기하였고 수많은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러한 신문은 절대 다수가 자체로 수익지출을 관리하 

고 시장의 법칙에 따라 신문업을 유지해 나갔으며， 거의 다 수입을 올리거나 적 

어도 수지균형을 이루었다. 시장의 볍칙과 시장의 제약을 크게 받는 이러한 신형 

신문매체들은 당의 수직적인 지령에 따른 기관지들과는 다른 새로운 신문 유형이 

었다. 

제3발전시기의 첫 단계에 중국신문은 전국의 주요한 당 기관지들에서 중대한 

정치토론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다을 벌여 중요한 영향력 

을 일으켰다. 이 토론에는 《광명일보〉를 발단으로 하여 당의 중요한 기관지 

《인민일보P ， ~해방군보P ， ~홍기잡지》와 기타 도시의 당 기관지， 당 간행 

불들이 참가하여 이 이론에 대한 뜨거운 변론을 하였다. 이 변론을 통하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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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사상은 통일을 가져왔고， 1978년 12윌 말， 중공11713중전회에서는 화국 

봉을 지도자로 한 과도기 정권은 새로운 지도자들로 바뀌어， 중국은 등소평 동지 

를 지도자로 한 개혁개방파 새 정권으로 되었다. 

11713중전회 후의 중국신문엽은 갈수록 지주권을 넓혀갔으며， 개혁개방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인 선전을 하였고， 신문에 대한 인민의 수요도 대폭으로 증가하였 

는바 거의 모든 신문이 선속히 발전하여 중국 선문엽은 고속성장의 시기로 들어 

섰다. 1988년 말， 중국에서 정식으로 공개 발행한 신문은 무려 1, 579종에 달하 

였고， 석간 신문도 41종에 달하였다. 그러나 1986년과 1989년 당 신문들은 중 

국공산당의 지도 아래에서 또 우경 자산계급 자유화현상과 자산계급 세력에 대하 

여 집중적인 비판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해시 위원회는 1989년에 저명한 

자유주의 신문 《세계경제도보》에 발행 정지를 하게 되었다. “4가지 기본원칙”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며， 맑스 레닌주의 지도사 

상을 견지하고， 무산계급 정치를 견지한다)은 가장 정확하며 또한 뛰어넘을 수 

없는 신문 선전 원칙으로 되었다. 

중국신문업 제3발전시기의 두 번째 단계는 1989년 6월 “천안문 정치풍파”의 

시작으로부터 현재(2001년 6월)까지이다. 총체적인 발전추세는， 신문의 정치보도 

에 있어서 보수성과 신중성， 그리고 경제 · 사회생활 보도에 대한 개방을 보였고 

아울러 최종적으로는 당 기관지， 당 간행물을 주요로 한 선전 지도성 신문과 도 

시 대중선문을 주요로 한 시장화체제를 위한 오락성 신문의 두 부류가 형성되었 

고， 또한 위에서 아래로 이르는 정치지령형 신문과 아래서 위로 이르는 경제지령 

성 신문의 “2원” 병존 국면이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신문 

은 결코 대립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화 신문은 자주적 경영을 하지만 조직 

임명에 있어서는 여전히 당의 지시와 제약을 받았다. 사섣상， 많은 시장형 신문 

은 정치형 신문{大報) 하의 “소신문(小報)"이거나 또는 정치형 신문과 함께 하 

나의 신문엽 그룹에 속하여 있는 신문들이다. 양자는 각각 중국공산당 신문업에 

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두 가지 선문유형이라는 것이다. 

1989년 이후， 신문은 정치상에서 많은 통제를 받았고， “정변선전”을 위주로 

하였으며， 따라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라나 중국의 개혁개방은 여전히 심도 

있게 전개되었는데， 특히 1992년 봄， 등소평의 “남방시찰” 뒤 중국은 경제 대개 

방， 대발전의 시기로 들어서게 되었는바 신문업에서도 신문그룹 출현과 시장형 

신문의 대발전을 이루었다. 1999년 말 통계한 2，038종의 신문 가운데서 절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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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시장화와 자주경영의 대중화 신문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영향력은 당의 정치형 신문과는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가 

없다. 

등소평의 “남방시찰”은 개혁개방 정신을 격려하였는l:l}， 개혁개방 정신의 격려 

하에 중국 남부의 광동성 광주시 당 위원회 기관지 《광주일보〉는 솔선수범하 

여 《광주일보》 신문업 그룹을 창립하여 시장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뒤이어， 광 

동성 위원회 당 기관지 《남풍일보〉 역시 〈남풍일보》 신문그룹을 창립하였 

다. 남방 성(省)의 선두역할료 1996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5년 사이 중국 대 

륙에는 상해의 〈신민문회보〉 신문그룹，<{해방일보〉 신문그룹， 북경의 《광 

명일보〉 신문그룹，<{경제일보〉 신문그룹 등 157R 대형 신문그룹을 창출하였 

다. 이러한 신문그룹은 소수의 정치형 대신문을 핵섬으로 하고， 그 아래에 각 부 

류의 소신문을 두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였으며， 신문의 판매시장을 확대하고 

사회에서 신문의 위상을 수립하였는바 당대 중국 신문업 발전의 새로운 경지에 

올랐다. 

총괄해 보면， 중국 당대 신문사업이 형성한 “이원화”국변은 중국공산당이 정치 

상에서는 정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행하고， 경제상에서는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한 결과이다. 독지틀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정치형 대신문들은 당 위원회 선 

전부의 지령성 통제하에 정치성 “정면선전”을 진행하는 동시에 재정면에서는 같 

은 신문그룹， 계열 내에 있는 기타 소신문의 경제적 뒷받침을 받아 유지하고 있 

으며， 동시에 대신문의 보호 하에 있는 같은 계열의 소신문틀은 정치적인 제도장 

치를 위반하지 않는 원칙 하에서 같은 지역과 타 지역의 기타 신문그룹들과 경 

쟁을 히는 시장경제원리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 두 부류 신문사업의 전망과 상호 

대응 추세는 중국의 향후 발전에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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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代中固五十年根刊友展倚史 

( 1949----2000 ) 

담 1949 年中固共좀행建立新中 固以未 , 中 固的新 l벼事.ill!.就升始了一 

↑新的友展|에段。 由子中固共tc꿇的全固性쨌뭘地位， 中共的新|휘宣뚫# 

중풋成新中 固新|휩事&的主休力童。 而在中固共F햄新|휩事.ill!.中 , 根刊-→

頁r:'=î握看主뭘性的地位， 是中固共tc 1Jt新 l태宣佳的王#工具。 

如果};À根刊 덤 身休制友展的후九述末처新中 固五十年|버 的根刊友展낼行 

l싸段↑生체分的活， 샤 1949 年웹 2000 年五十年l떼 , 펀代中固的根刊可以大 

致地체分껴三↑|싸段↑生的友展81期: 中固共좀행根刊#系的觸立81期( 19 

49 年 10 月-

1957 年 5 月 ) ; 中固共F竟根刊#系的 “左빼” 政治↑t81期( 1956 年 6 

月---

1976 年 10 月 ) ; 中 固共F꿇根刊休系 的 “ 二元化" 81期 ( 1976 年 10 月

----2000 年 )。

1949 年 10 月到 1957 年 5 月 , 是中圖共휴寬新뼈事~的第一-t2t展防 

段。 在j츠一 l싸段中 , 中 固共fζ행的根刊成껴全固 白統治地位的新|벼宣{좋主 

休I具 , 中 固共휴竟的新|볍事.ill!.成처主流性的짧治媒#。 同 81 ， :i!一 8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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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是中 固共F寬鋼刊}Á以往的행爭年代中主要처軍事的武裝斗줌和딛故5(1 

|깎吸政治斗爭服종的宣↑좋媒介 , 相h호f也후용쫓처服종手和平年代新的갚쁨建 

i잦되固家짧잊工作的81期。 

i츠↑8t期的中固根刊的主要友展內容之一是짤-了以往按照不同的g 

域、 分散在全固各地的中共各解放E的根刊，把'Ë1I'J按照中央、 省市、 地

E三댔畢宜的램杓， ~且g只成져→4、統→的中共根刊#중。 在i초↑新的休종 

之中， 原末是中共中央똥~t局租失根的 《人民日根》 上升껴金固最高랬別 

的中固共츄햄中央委던승찌失根， 而其강解放IK的中共租핏抱刊째分別成 

껴各省、 宜籍市的꿇委租失根， 在那些以前沒有中共根刊的地E和省↑分，

째ili速地g且建了켠地的a=p共뼈刊， 最찢形成了一↑}Á中共中央抗풍根--­

省委、 頁藉市행委*凡종根---地E寬委析돗根三댔浩杓的全固꿇根系統。 

全固根刊友展的第二펙主喪內容是g且建了中央랬別的各美群)Ã因#根 

刊。 I人根刊的最高吸根紙是 《工人日根)) , 是全固J딩工승的析失根; 좁 

年根刊깨是中固新民主主X좁年댐的租失根 《中固좁年根)) ; ￥t5(1少年人

的 《中固少年根)) ; ￥t5(1~=1女的 《中固꾀女根)) ; 中졌友好t깨、승息승王꺼、 

的 《中줬友好根》 等等根刊하하비iL o :i효些根刊受中共在j츠些群쇼댐#中 

竟짧的쨌틸E ， 分別처各 g 不同的뚫者5(1象群#服종， 井且也建立起末了一

↑A中央、 省市、 地E的三댔華頁型해刊#奈。 

全固抱刊友展的第三펙I찌容是建立、 援收了凡家重要的、 有影n때↑生的 

民主꿇派抱刊 ， t~較有名的如中됩民主同盟中央체종根 《光明日根)) ; 以

知i只分子껏1主要평者5(1象的上海 《文~[報》 和私홈的、 注重商.ill'.金醒消息

和固 l첸新 l떠的 《大公根》 。

全固抱刊友展的第四項內容是빼亦了一批由中央政府各↑部n主끼J、的 

行.ill'.性根刊 , 如中央人民政府f)t道部主끼]、的 《人民됐道根)) ; 中央人民政

府끄生部主껴、的 《健康根》 等 , 形成了종.ill'.性觸刊系헬。 

링外 , 在少했〔民族 담 治 IK ， 各댔中共꿇委i짚샘꺼、了一批少敬民族文字 

的根刊如 << I져豪古 H 根)) ( 豪文 ); <<延퍼日根)) ( 輔文 ); <<新購 H 根

)) ( 推콤ff<文、 哈時克文、 豪文 ); <<西藏 日 根)) ( 藏文 )等。

就i츠햄， 在新中固根刊友展的第一l쉐段中， 中 固共좀꿇彼快建立起未了 

一↑以寬抱처核心、 以多빼群)Ã행댐根刊和슐.ill'.ili刊、 民主寬~l根刊처附 

庸的新型趙刊랩杓1* 0 :i츠↑根刊新 l떠群#以 “르댔華宜、 짧一管理” 的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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杓形式存在， 具有彈烈的행固所有制的 “一休↑t" 앉홉色彩和 “ ìt체짧一 

” 的與i상宣{촬特 J면。 

)Á 1956 年 6 月到 1976 年 10 月 , 是中固共휴寬根뀌j的第二↑友展剛 

段。 한一|싸段的王要特펴是: 中固共tc행根刊休系日益)À.第一|깎段的固家 

a조품建沒、 文化敎育的宣{용指뭘I具햄쫓껴服종子행 內 固 l져政治路랬斗 爭

的재力I具。 報刊媒休在中共 “左{뱃” 政治路랬的指닿操控下， 展꽤了其 

本身↑本制↑生的狼我용制色彩 , 井在듭期的十年 “文化大華命” 這해中 , ~흉 

落成;션뿜有波멀法西斯X뽀載宣↑용↑生居的與i상I具。 

在j츠=十年的友展뺑 l버 , 中固共F행的新 1려根刊2조f딘 T 四次重大的政 

治i흐해 ，)!就是 1957 年的 “反右派” 斗爭 ; 1958 年升始的 “ 大缺낼" :i흐 

해 ; 1962 年升始的文효批判칠해和시 1966 年升始、 -홉延짧T十年之久 

的 “元tcl에吸文化大華命” 。 在퍼次政治월해的與i상宣↑용鼓해中 , 中固共

F행的新 l휘根刊展꽤了其深刻的休制↑生缺階， )(1中固的돼代化建沒和人民 

大갔的政治、 a죠j휴生活造成了巨大的根害。 

1957 年 6 月싸규始的 “反右派” 斗爭是一吹中固共F행利用根刊升展 

的一여大꽤模的、 候)x\暴雨式的政治 j록해。:l효l'x:i흐해一升始， 中共主해通 

i立根刊鼓助「大群i(f口寬外民主人土 、 知j只分子처 中 固共F꿇的抗政工作 

避行批괜날指正， 但I趙看大重宋담꿇內外的批i￥↑生意JJi!，的出現， 中共升始

利用新|벼報刊 “녕|臨出洞” , 然g在根刊上升展了→쩍全固性的反右派i록 

해， 把大批善意地向中共提出建끊性意凡的民主人土和좁年知i只分子打成 

了反童命的 “右派分子” , 使他11'1泌落成껴桂승中被ffi딛、 受l技찌的 “륙 

美" I야털。 中共所有的꿇根寬刊統一해行了未입上}콩的錯*指今， 把千千

lili꿨쫓租固 、 ￡칫쫓中 固共휴꿇的知i只分子11'1打λ了社승1솥뭉深j써 。

1958 年 “反右派” 斗爭때때뚫束 , 中共根刊又在錯i昊的路댔指말下 , 

f欣起了一쩍 “大많많” 的 j흐해和人民公*士↑t:i록해。 所慣 “大Wd표" :i록해是 

指不}때工衣ill!.生F的客째꽤律， 片面地彈뼈人的主짜能해性， 片面地要求

在I衣ill!.生휴活해中 “大千快上” , 爭取高速度的錯i웠故法。 쉰 81的中共 

根刊利用統一的、 많倒性줌音鼓吹몽집全固 “大폼Jd표” , 짧果在 1960 年

的담然갓害81全固徵死了三千多方人， 造成了板처F重的잠승갯唯。 在j츠 

-'k7i佳性的파程中 , 中共根刊系짤率先鼓ff]}] “浮종)x\" 、 在新|힘根道中弄 

虛作假 , i진有不可推죠P地重大責{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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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쯤i立 “大표;ld용” 的慘痛f!j程듭 , 中共根刊井沒有사 “左뼈” 體i뭇指 

블路짧中擺脫出末， 只是把입 己的注홉力j쪼漸}ÁI衣.ill!.生F핸域뽑移到文 

化意i只形짚쨌域之中。 1962 年， 中固共F寬主席毛洋末在中共第八屆十中

全승上友出了 “千方不要忘ìêl깎吸斗뽑” 的指示， 彈뼈要j용一步展升意i只 

形짚댔域별的|에랬斗爭， 사而在죄年的根刊宣佳中츄生了一場大꽤模的意 

iP、形짚批꽃Új흐해 。

5(1哲字、 2조홈字、 f!j史字的 “左{떠” 批判主要是￥t5(1看著名的哲字家

物敵珍、 g조홉字家ItJ、}台方、 f뀐史字家뿔伯贊、 昊R含等人展퓨的 , 由手i초빼 

“一面倒” 的與i잡大批判 ，;(!凡↑폈域的字木工作遭페了F重的打吉井因 

此닿致了大面f只的倒退。 

最딩1人注 目 的批判是在文字효木폈域里展升的 , :ttt判的처象是*篇小 

i兌 《해志月》 、 면影 《北훔|江南》 、 채曲 《李慧娘》 和l죄史居ú <<海瑞뿔官 

)) , 尤其是처昊H습編剛的 《海瑞몇官》 的批判 , 成처-↑著名的根刊事件 , 

井演풋껴란1友中固컨代史上著名的十年 “￡좀|에댔文化大華命” 的政治블 

火索。

十年文華期 n며 , 中 E힘根刊.ill!.在 i효場i효해中初演了-↑重要的角色， 可

以째 , 中 固文化大華命的每一↑重要的友展l쉐段都是同 띔 a1的報궤新 l휘宣 

佳活해密切相失的 , 沒有根刊新 l폐界的f只2吸쫓λ , 就沒有i츠場政治i흐해的 

“文1t" 色彩。

中 固共츄꿇根刊在文化大華命中 的表f9l:t以可分꺼三↑a1期 : 文華初期

的根刊宣佳 “보火" ~fr段; 文華中期的 “華命大批判" I쐐段和文華듭期的 

“反*右{때觀案찌" I꺼段。 

中固文化大華命的爆友， 起댐在形式上是由手퍼 a1全固根刊的一奈列 

“重똥” 理i심tt判y.章的 “펴火” 而敵起的 , :t츠批 “펴火” 文章中最重要

的-篇是宋덤 1965 年 11 Jj 10 日上海 《文~[根》 友表的、 由毛洋末的夫

人江좁和上海市委的때↑ “左派” 思想家빠春땐、 挑文7G合{火抱制、 挑文

7G暑名的 << ì판新鋼껴史副 〈海瑞뿔官) )) , 由手짝篇文章， 中共中央原宋

以影흉처首的“文化華命小짧”댔달成혀被更換了，康生、江좁、挑文元 

、 除伯j건等著名 “左派"Á物成껴新的文華폈닿小g且成턴， 人떠普遍ìÀ:처， 

i효篇文章是덩!友文化大華命的블火索。 第二g且 “重失” 文章是 1966 年 5 

月 9 日《解放宰根》友表的표좁主持닫作、뽑名“高姐”的文章《向反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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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승王X的黑챙규火)) ; <<光明 H 報》 友表的失tl逢化名 “何名” 的文章 <

據亮眼購、 辦別흉뻐)); <<解放宰根》 和 《光明日根》 同밤友表的웰껴 <

)(~f石的 〈했山夜活〉 是反햄*土승王X的黑活》 的批判文章 , i츠一g且i'tt判文 

章처中共中央改g且北京市委{故了充分的與i원佳옳， 原市委主要핸블人被打 

倒了。 第三짧 “重똥” “克火” 文章是 1966 年 6 月 1 日除伯팩主持팀作 

、 毛j￥末軍批通i立井在中共뾰的第一*凡종根 《人民日根》 上刊登的f土i상: 

《橫招一切牛鬼臨챔》 和第二天刊登的 《北京大字七同志一5*大字根揚穿

←→↑大明i某》 的文章及中央文華小g且以人民日根 “댄짧뭔” 名X友表的tJ:

i상 < 、 y，'J(呼北大的→짧大字根》 。 전凡g且거강 담 最高쨌닿뭉的華命펴火文章 

彼快在全E택뭉 1 起了彈烈的反n떼， 各地 “造反派" I법~而해， 元큐|에댔文化 

大華命在中固大地上全面展升了。

除了 “‘면火” 당|友全固文化大華命흡해以外， 文化大華命81期的根刊

第二↑重要的宣↑흥重心是械起y-↑前所未有的처毛洋朱主席的↑A뿔拜 

狂湖 , 井:xt컨 81i'IHù觸輯_ill!_종的友展留下了深刻地影n폐。 

i츠혀↑人뿔拜宣{슐i흐해的第-채常m手法是每天在根紙的根眼位置m 

登毛浮末的i콤끓 , 同 81在根紙刊登的所有文章和根道中把提及或녕l 用 的毛

浮쪼i콤承都以黑休字方式排出 , 以示突出和專뿔 , J츠채觸排形式最듭形成 

了一채中固特色的 “X童" t콤承新 1돼根刊版式。 第二채常凡手法깨是在根 

刊上醒 目地刊登毛怪末主)험的大福照 片 , 以至3二最E演짧成처刊登凡乎整 

版的巨福照片， 同 81~조常用 “套감” 大字林웰刊印的方法重克싹理有솟毛 

洋末主席즙行的新때精件; 第三때是2조常 “快速及81" 、 大力突出地宣佳

根道毛洋末↑人的行止和i井活， 突出毛洋末主席俊뿔子全寬之上的 “{휩大 

、 光菜、 英明 、 正觸的댔抽地位” 。

文華初期的根刊宣↑용活해的-↑特보是 : J쪼漸形成了具有板大與i승얘 

威性的中央랬뼈威報刊 “뼈根一刊" --j효就是中共中央租美根 《人民日

根》、解放후息政治部租종根《解放宰抱》和中共中央센失刊物---

UI碩》 꽁志。 “때根一刊” 的f土泌、 文章成껴統-全固與i상和뭉집一致 

↑生行해的指揮棒 , tlHù J，1整/야士승的巨大影n때力迷到 了元以夏加的地位。

文華中뺑的中共根刊事_ill!_主要未取了一뺑 “大批判” 的宣佳鼓해方式 

末처整↑*土승j혹作낼行彈有力地影n며， J츠빼 “大批判” 浪湖主要有以下敬

次 : 1967 年 4 月 1 日 《갚頻》 갔붓志第五期友表的願本禹 的 “ 大批判 ” 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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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固主)(~是좋固主)(---

댄反해影片 〈淸宮秘、史) )) , 덩 1 友了全固根刊처中뿌人民共和固主席、 毛

i￥末的政故해少奇的批判浪湖 ; 1967 年 8 月 1 日 《갚鎭》 깅을志友表的西篇 

*土泌뭉집 “柳굶!저一小據走資派” , 在金固녕|友了째끊宰事f凡失的浪湖 , 

造成了全固各地武斗升댔和 “全面內밟” 的危析局面 ; 1967 年 11 月 6 S 

中央 “쩍根一刊" ~댐輯部文章 <0감看十月?土승王X華命퓨맙的道路前낼》 

宣↑좋了毛浮末갖手 “ 7Gf'1lf↑댔좋政下랜뚫華命” 的錯i젖理i상 ; 1968 年 10 

月 16 日 《人民日根》 뿔載 《갚購》 양志第四期삼i상 《吸收:7Gf' 1에랬的新 

解血滅---

整寬工作中的一↑重要l可題》 처해少奇同志낼行元흉rI:地파萬되批判 , ./성+及 

左路챙莫定 了→중列的錯i몽理j상。 

除了根刊此美 “大批判” 文章外， 文華中期的根刊j조갚常폈用해iL先 

j용新|휘 “典型” 的方式껴y댔左錯i昊路랬服종， J.츠些根刊챔立的 “典型” 大

多敬是假的、 提造的、 技高的 , 是根刊처i줄표不同 ~fì段的政治宣{한王종而 

悔制出宋的。 文華中期根刊y附iL的 “典型” 主要有i츠챔-些 : 山西大塞衣

村政治路행斗爭的 “典型" ; 1973 年채立的江수쉽交白卷的 “英雄” 빠됐 

生的 “典型” 和-大批各行各.illt.具有 “政治路짧斗爭” 水平的各美 “典型

” ↑王종、 “典型” 車位， 又華吸左派利用짝些 “典型” 末指뭘全固的政治 

i흐해。 

文化大華命的듭期 ，r:þ共王要根刊짧첼在板左派的操없下j록用 “大:J'tt

判” 和해立根刊 “典型” 的方式末J}L固和加彈他↑i'1的재力 , J.츠主要表J9J在 

他m되周恩、末息理和)(~小乎副息理的政治춤재斗爭ü程之 中 。

담 1973 年， 毛洋末提出了全캘全固 “批林批孔” 的뭉집， J.츠在根刊 

上f欣起了一股中共 “쨌左派” 借퍼一i흐해攻굶政故周忠末的狂湖 , 램果是 

在全꿇和全固主要根刊t出班了-大批借助古人末攻옮f밍代政故的 “影射

文章" 0 j츠채 “影射文章” 是中共꿇內 “ 四人펌” 쨌左派友明的一빼 “文

華” 根刊文休，'Ë成껴 “四人팎” 在政治_tj용行明游活해， 攻*故手的一

뼈單강武器。 

되外， 쨌左VlZ j전利用手中掌管全固主要根刊的재力， 在全固편固內해 

iL了一批所i몹 “批林批孔” 폐政治斗爭宣佳 “典型” , 如北京一位十三렁 

的小字生닫的信和 S ì2; 河南省友生的一起中字生'*字 自 奈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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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振柱事件” ; 上海造船「的 “)xl.皮혐뭉” 事件等等。 中共板左派fft且

g只날掌握了 四大재威性華命大1~t判닫作小2且---

“北京大字、 淸뿌大字大批判姐" ( 化名처 “梁效" )、 “上海市委닫作 

짧” 、 文化部텅作小姐及中央햄校的됨作小g且， J:츠些小g且不빠地以各뼈종 

名在全固王要根刊上地出大批的政治文章和根刊*土ì{:: ， 掌握딩控制了全固 

民샀的思想、和與ì{:: ， 井形成了中 E턱根刊史上的一↑ “奇째" : “小根妙大

根， 金固看梁效” 。

1974 年)(~小平主持中共中央的工作， 替代重病的周恩未息理야理政종 

。)(~小平뿜持把俠夏全固混톰L的쯤뽑됐序和穩、定遭受좋UF重破펴;的敎育成 

랭、 科技~랬的↑王종放폐 了또倒一-f;JJ性的首位 , J쪼당|起了板左VK和毛洋末 

的不浦， 全固根刊又出쩨了一↑以 “反끊右빼觀案)Xl." 처主題的政治찌暴 

。 1976 年 4 月 , 在續또了以↑卓念遊世的周恩末息理、 反抗 “四人辯” 종制 

暴政的 “天安n 四、 五事件” 之)ê， 재小平又下台 y ， 激낼的中共쨌左派 

再次在全固抗掌了板力---頁到同年的 10 月被補人淑。

JA 1976 年 10 月到훌今 , 是新中 固根刊新뼈事.illt.友展的第三附段， 也

是中園根flj .illt.~缺前避、 娘경E후좋型的一1-新的at期。J:츠~81期根刊ill!.友展 

的主要特↑正是 : 시以往的中共꿇根헬刊等별一指송型껴能系짤友展形成처 

多뭉次、 多方面的根刊生存않杓; 出꽤了以往A上而下IlJTJA竟的各댔짧맺 

指今的根刊和遭샤市혀化엽由竟爭꽤律的 “商ill!.性根刊" p;젠美井存的局面 

中 固해刊↑좋媒事ill!.在第르↑友展81期里 , 按照本身的制度되功能쭉化 , 

又可以近似地체分처때↑不同的友展Ilfr段。 

第一↑友展~fr段시 1976 年 10 月 中共給짧板左派代表 “ 四人뿜” 到 19 

89 年 6 月的 “政治찌波” 。 在퍼一↑81期里， 以中共寬根껴核心的f凡失根 

행않 ò提看全E힘新|법宣↑흥的核心地位 , 되外 ， I승、 뼈廳、 共좁因等꿇的 

外固g且g只根刊， ~조홈美、 政法美、 文敎美、 科技美根刊得到了恨大的友展

。 딛此同 81 ， 受市場竟爭休制的影n메、 主要遊生在大、 中型城市里的文化

효木美、 生活服종美、 Jl生健康美、 #育文觸美、 「播며로땐美、 城市H짧( 

早 )根美的根刊m速패起井彼快在「大受갔中歸得y 5(;C:ìffio i츠些根刊쩔大 

部分都是 됩 f진짧즘、 X뽀立核算、 面向市혀、 基本都能破j것좋Ut&支平衝或者 

略有짧奈， 成처以찮者受fÃ~션 “衣食父母” 、 受市場因素2댔大制션的新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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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刊↑좋媒 , 形成了 同主要受캘的華宜짧一政今쨌든좋1'11종根型宣佳媒{本相띔 

不同的링-‘뺨根刊美型。 

在第二友展81뺑的第-↑l깎段里， 中固根刊所取得的第一↑重大影n며 

是「굉地在全固主要꿇根上많行1-J핏重大的政治ìti:승 -횟됐是샘끊흉 

理的唯一林‘混。 J효때ìtìt以 《光明日根》 져友起者， 램的重要根刊 《人民

H 根》 、 《解放宰根》 、 《갚鎭폈志》 和其효省市的꿇根꿇刊都쫓加1j츠 

여重大的理i상大辯i상。 通i立i츠￡졌￥i￥ìt ， 全固人民的思想得到T짧一， 以~

E택隆처首的i휩度政板被 1978 年 12 月底집升的中共十一)굶三中全승成立的 

新핸블班子所替代，中固形成了以재小平처首的改華퓨放派新政府。 

十一屆三中全승듭的 中 固根刊事.'lk森得了越末越多的 덤 主때 ，3f始x1

改華升放政策i풍行全面的宣{좋， 人民大>>:x1根刊的需求大大提高了 ， JL乎

所有的根刊都快速友展， 中固根刊事.'lk낼λ了一↑高速增*81期。 到了 19 

88 年年底 , 中固正式公퓨友行的根刊共 1579 채 , a행根 41 家。 然而 , 在 1 

986 年和 1989 年 , 寬的根刊중짧在中共中央的댔블下 , )U1右↑뱃的資1"' 1깎 

吸담 由化f!l\象和勢力낼行T集中的批判 , 上海市委在 1989 年센휠封了著 

名的담由主X根刊， 上海的 《世界쯤뿜블根》 。 “四펴基本原깨" ( 끊持 

中固共F꿇的쨌블、 뿔持*土승主50夏路、 !올持콰克思列宇主X的指뭘思想 

、 1'B持긋2 1"' 10↑g及콜政 )成껴新觸定的、 不可通越的宣佳原9IU和根道禁E 。

中 固根刊事.'lk第三友展빼期的第-↑ψr段사 1989 年 6 月 的 “ 天安n

政治JXl波” 升始到돼在( 2001 年 6 月 ) , 息休的友展超勢是 : 根刊政治根

道上的保守和i筆慣和쯤홉、 7土승生活方面根道的升放되友展， 井最찢形成 

T以꿇根꿇刊;선主的指달宣{용美根刊和以城市大갔根刊껴主休的市혀化服 

종頻%美根刊園大美型 , 出쩨了 답 上而下的政治指송型根刊和 담 下而t的

짚홉指송型根刊 “二元” 井存的局面。 不파，j!雨大美根刊美型井不是載 

然分훔的 , 市혀↑ι根刊在.'lk종上量然 팀 主쩔륨 , 但在g且쟁、↑王命上仍受寬的 

宣佳部分的행블和制켠。事꽃上，까多市場型根刊都是政治型根刊(大根 

)下的 “小根” , 或者政治性的大根和갚홈性的小根同屬子→↑根.'lk集댐 

或根종 ，1:11'1是中共竟的根刊群休中分別桓f깐不同{王종的隔뼈根刊美型。 

1989 年以pP， 根刊受政治上的F格控制 , 以 “ 正面宣佳” 처主 , 走λ

1:72所作껴的境地。 但是， 中固的改華升放仍然深λ짧않--特別是5(~小 

平 1992 年春天 “南페” 之PP ， 中固낼λr一↑짚홉大升放、 大友展的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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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 , 表돼在根fÚ .ill!.中 , 就是根刊갚홈集댐的出꽤和市혀型根刊大友展。 在
1999 年年底짧ìt的 2038 해根짧中 , 짧大部分都是j초채面向市場、 담 f깐죠효 

동的大fÃ化根刊 , 不파 , 강↑rJ的政治되잠승影띠며力딩寬的政治性大根i조不 

能相提井i상。 

在xß小平 “ 南퍼” 鼓助改華升放精빼的指닿下 , 中固南部的「末省「
州市꿇委*凡핏根 ((jJ‘l‘| 日根》 率先成立T ((j州 s t~)) 根.ill!.集댐 , 퓨始了 
市tm ↑E竟爭的大해作。 隨pP， j후省委寬根 《南JXt 日 根)) tß;Ì묘速成立了 <

南JXt 日 根)) ;f土根.ill!.集因 。 在南方省↑삼的뿜쨌下 , 샤 1996 年到 2000 年五年

l폐 , 中固大뼈出꽤了上海的新民文1[根.ill!.集댐、 《解放日根》 根.ill!.集因 ; 

北京的 《光明日根》 根.ill!.集因、 H조홉日根》 根.ill!.集因等十五↑大型根.ill!.

集댐 。 1츠些提.ill!.集 I?II 以少敬的政治型大根처宣佳核心 , 以fÃ多的下屬各美

小根;현조홉1~표 , 全面뿔行市￡웠石展、 整合新|휘資源、、 打造新|휘宣佳品牌 
形成了펀今中 固根刊.ill!.友展的 →道亮패的JXt景랬。 

J힘#末i井， 中固죄今根刊事.ill!.所形成的 “二元化” 格局， 乃是中固共

F행在政治上꽃行保守F控政策、 而在2조淸上째쫓行改華퓨放政策的反映 

되짧果 , 不受않者xxif!!的政治型大根接受竟委宣↑슐部的指송控制 , J뭘行政 

治↑生的 “正面宣탤” , 井在財政上受到同一根系內其습小根젊利的支持; 
而在大根保P下的同系짧小根째在不冒犯政治JXt I월的前提下全力避行市혀 

↑tj흐作， 同켠地或、 外末的其강根.illt.集댐的克훤者낼行市혀竟爭。 j츠뼈美 

根刊事ill!.今팀友展的前途和相互影P떼及互뀔지的方式都有待子 中 固未末的友

展쭉救。 


